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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기한 겨울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하고 싶다면 반짝이는 조명과

겨울 포토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서울숲과 응봉공원을 찾아가보자.

[서울숲 – 크리스마스 조명이 빛나는 설렘정원]

□ 서울숲 설렘정원은 원예활동(가드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가꾸고 시민과 함

께 만들어가는 정원으로 성탄절을 맞아 반짝이는 조명과 아름다운 빛을 담은

겨울 장식으로 따뜻하게 단장하여 추운 날씨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

름다운 추억을 담는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숲 설렘정원은 원예활동(가드닝) 자원봉사자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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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동부공원여가센터장 김 인 숙 460-2900

공원여가과장 윤 세 형 460-29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안 현 미 460-2949

크리스마스엔 서울숲과 응봉공원에서 겨울 산책해 보세요

- 한 해 동안원예활동(가드닝) 자원봉사자들과함께가꿔온서울숲설렘정원, 연말

맞아반짝이는조명과겨울장식으로단장

- 시민이버리고간패트병1천개를재활용하여응봉공원크리스마스포토존도볼거리

- 서울숲에선환경작가와이야기나눠보는의미있는북콘서트마련, 12월 24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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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거 등 가지치기, 잡초 뽑기, 초화류 식재, 월동작업까지 함께 가꿔 시

민들의 애정을 한껏 받는 정원이다.

□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 8월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 북콘서트의 여섯 번째 환경책인『바질 BASIL 지구생활안내서』

의 저자 김승현 편집장과 함께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

할수있는것들에대한이야기를나눠보는시간을만나볼수있다.

[응봉공원–패트병으로만든포토존]

□ 성동구대현산배수지에 위치한 응봉공원에는 공원이용객이 버리고 간패트병

1,000개에 색을 입혀 만든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마련되어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며 환경보호를 위한 공원 이용객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가 된다. 또한 겨울철 대표 식물인 꽃양배추 정원에는 눈사람 모형과 크리스

마스장식으로시민들에게겨울공원풍경에따뜻함을더한연말분위기를제

공한다.

□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장은 “쉽게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여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연말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진 서울숲과 응봉공원

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공원 산책을 즐겨 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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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참고사진

[사진1] 서울숲 ‘설렘정원’ 사진

[사진2]서울숲 ‘설렘정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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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응봉공원’ 사진

[사진2] ‘응봉공원’ 사진


